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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축하인사]
“이렇게 큰 계약을 따냈으니 모두들 놀라겠죠? 

선배님.” 

“모두 깜짝 놀라게 하자고, 알았지?”

입사 5년째인 황 주임은 선배 김 과장과 기뻐하

며 영업부에 들어섰다.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“

주임님! 축하드려요.”

“황 주임! 드디어 해냈구나!”등 모두가 박수로 

맞아 주며, 부장은 황 주임에게 악수까지 청했다. 

“축하하네! 황 주임!”

“아니, 대부분 김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.” 

황 주임이 쑥스러워하며 말하자, 모두가 얼어붙

었다. 부장님도 표정이 굳어지더니 김 과장에게 

말했다. 

“황 주임 부인이 결혼 5년 만에 첫 아기를 낳았

다고 하네.”

[장래희망]
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보러 아들 집에 갔다. 두 

손자의 방에 들어서니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

있었다. 

큰 녀석은 컴퓨터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다.

“커서 뭐가 되고 싶니?” 

할아버지가 큰손자에게 물었다.

“컴퓨터 과학자가 되겠습니다.”

“그럼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냐” 

할아버지는 작은손자에게도 물었다.

“뭐가 되느냐보다 그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

겠어요.”

녀석은 여성 잡지 최신호를 보고 있었다.

[불심이 깊은 닭]
한 스님이 절 뒷마당에서 닭을 잡아 털을 뽑고 있

었다. 지나가던 신도가 그 모습을 보더니 말했다.

“아니, 절에서 닭을 잡다니……”

스님은 신도를 보고 말했다.

“닭이 얼마나 불심이 깊은지 삭발하고 중이 되겠

다고 해서……”

[신부님과 스님]
신부님은 공항에서 작성하는 출국신고서 직업

란에 항상‘신부님’이라고 적었다. 

이번에도 그 신부님이 외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

역시 출국신고서 직업란에‘신부님’이라고 적어 

공항직원에게 내밀었다. 그러자 그 공항직원이 약

간 샐쭉거리는 표정으로 물었다.

“아니, 신부님! 제가 지난번 출국하실 때도 뵈었

는데 직업란에 신부님은 꼭‘신부님’이라고 쓰시

던데 그냥‘신부’라고 쓰시면 안 되나요?”

그러자 그 신부님,

“아니, 그러면 스님들은‘스’라고 씁니까?” 

[정형외과병원]
어느 날 정형외과에 환자 한 명이 찾아왔다. 

X선 촬영 결과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. 

그 환자는 깁스를 한 후 의사에게 물었다. 

“뼈 붙는 데는 사골 국물이 최고라는데, 그걸 먹

으면 빨리 나을 수 있나요?” 

그러자 의사가 짜증나는 듯 말했다.

“뼈 붙는 데 사골이 최고면 내가 사골 끓이고 있

지 왜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?”

[아들의 말투]
네 살 먹은 아들을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직장생

활을 하는 며느리가 집에 전화를 걸었다.

어린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.

“오, 아들! 맘마 묵었나? 할머니는 뭐 하노?”

“디비 잔다.”

엄마는 아들의 말에 당황했다.

할머니가 어린 손자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 싶

어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해 아들에게 할머니 

좀 바꿔달라고 말했다.

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.

“에이, 깨우면 지랄할 낀데……”


